
일상 혹은 범상한 연말연시 

 

본격적인 코비드 사태를 경험한 것이 3 월 말이다 보니,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매주 혹은 매월을 

예전의 일상과 비교하게 됩니다. 예년 같았으면 카운트 다운을 해가며 성탄축하예배 준비로 

북적거렸을 부서들이 잠잠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고 새해 

맞을 준비에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여전히 안팎이 안개 속입니다. 마치 임시 대기소에서 짐도 

내려놓지 못한 채, 앉아있어야 할지 혹은 나가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엉거주춤한 상태이지요. 

현재까지의 새로운 일상에 근거하여 연말연시 교회 사역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연말 제직회(20 일)를 통해 연말 결산과 예산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또한 연말 

공동의회(27 일)를 통해 재정보고와 함께 직원관련 내규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각각 3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수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25 일) 예배는 11 시에 한 

번 현장예배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가족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인도는 제가 하고 성탄말씀은 

서요셉 목사님과 전희준 목사님이 담당합니다. 예배 중에는 주일학교 어린이 가족들의 특송이 

있으니 기대하시길! 송구영신(31 일)예배는 종전처럼 저녁 11 시, 온라인으로만 드릴 예정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시작한 온라인 성경공부는 헤브론 만나를 지나 현재 수요 성경교실, 금요 

찬양교실, 주일 선교회 성경공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분간 동일하게 지속되겠지만, 

새해부터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금주로  수요성경교실을 마감을 하고 1 월 11 일부터 매주 

월요일 헤브론 100 일 성경통독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새해(눅 2-4 장)”라는 주제로 1 월 4 일부터 9 일까지 저와 

새벽설교 담당 목사님들이 함께 섬길 계획입니다. 일상의 연말연시를 뛰어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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